
1. 서 론

미국안구건강프로그램(National Eye Health Education 

Program : NEHEP)에서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감

은 시력이었다.

대한안경사협회(Korean Optometric Association)에 의

하면 콘텍트 렌즈와 안경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이 

75.5%로 매우 높았다. 아울러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콘텍트 렌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1). 그 이유

로 안경보다 넓은 시야확보와 편리성, 우수한 입체감, 

김서림 현상없음, 수차감소 등을 언급하고 있다2).

하지만 콘텍트 렌즈는 각막에 미치는 환경적인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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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 of fit factors (FF) and visual acuity 
according to masks and eyeglasses preferences for 54 participants. We the precautions 
and behaviors of discomfort when wearing masks of eyewear wearers. Contact lens 
discomfort and priority action of complaints was investigated Glasses fitting factors is 
Optical Center Height(OH), Vertex Distance(VD) and Pantoscopic Angle(PA). We 
measured those factors and expressed by the ratio of standard point and change point. 
Quantitative fit factor was measured by Portacount Pro+ 8038. Also, we selected to 6 
exercises among 8 exercises OSHA QNFT (Quantitative Fit testing) protocol to measure 
the fit factors. The pass/ fail criterion of FF was set at 100. Visual acuity(VA) test chart is 
developed by Chunsuk Han wa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was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SAS ver 9.2), it is used geometric means, Wilcoxon analysis(P=0.05) When 
wearing the mask preferentially, fit factor(FF) was high according to the step of glasses 
fitting parameter. on the other hand, when the glasses first choice, the visual acuity(VA) 
was hi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se of fit factor (FF), mask first 
choice/ glasses first choice is OH (p=0.671/ p=0.332), VD (p=0.602/ p=0.571) and PA 
(p=0.549/ p=0.607). Visual acuity (VA), mask first choice/ glasses first choice is OH 
(p=0.753/ p=0.386), VD (p=0.815/ p=0.557) and PA (p=0.856/ p=0.562). The workers of 
workplace and office chose glasses but occupational health workers and students 
chose mask. In case of discomforts, it was suggested to remove the mask and tolerate 
discomforts. The main discomforts and usual action of lens were dryness, hyperemia, 
foreign body sensation, ophthalmodynia, decreased vision and glasses wear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ask wearing method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glasses fitting and develop a hybrid model that minimizes inconvenience 
when wearing glasses and a mask at the same time.

Key Words : fit test, overall fit factor, glasses fitting, optical center height, pantoscopic 
angle, vertex distance, visual acuity, contact lens, discom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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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물질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3) 콘

텍트 렌즈 착용 후 안구 건조감, 시력문제 등에 대한 

불편감을 언급하였고4) 각막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에 

대한 노출의 기회가 증가, 감염균 증식의 원인이 된다

고 하였다5). 심지어 영국에서는 50만명이 넘는 사람들

이 콘텍트 렌즈 착용을 거부하였다6).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센터(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ey : CCOHS)는 작업장에서 콘텍트 렌

즈 착용에 대한 위험성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

는 렌즈 후면에 분진이나 화학물질이 끼어 각막에 손

상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어왔고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때

만 콘텍트 렌즈 착용을 허용한다.

Chang7) 등에서는 불편감의 원인을 ‘안경착용의 불

편함’과 ‘시야확보가 곤란함’ 등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안경착용으로 발생하는 시력문제 등 각종 불편감도 제

시하고 있다8-11). 뿐 만 아니라 레저스포츠와 야외활동

자들에서도 불편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안경 착용 시 불편감의 원인은 동공중심과 렌즈광학

적 중심의 불일치, 정점간 거리 등이 원인이다10). 아울

러 부적합한 핏팅은 적절치 않는 안경테의 문제, 동공 

및 코 받침 위치와 수평한 정도, 정점간 거리, 안경다

리의 위치 및 길이, 두부에 접촉 상태 순서로 제시되었

다12). 특히 안경 핏팅 중 눈의 동공과 렌즈의 불일치가 

되면 프리즘이 발생되어 눈의 피로, 어지러움, 교정시

력저하 등이 발생한다11,13). 

일반적으로 안경 핏팅 평가의 주요 요소로 흘러내림, 

경사각, 벌림각, 정점간 거리 등으로 기준이 된다10). 광

학중심높이를 비교한 연구결과에서는 시력에서 영향을 

미쳤다8,14). 반면 동공중심과 렌즈의 중심점을 일치시킴

으로서 눈의 피로를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었다8,15). 정

점간거리에 따른 시력은 정점간 거리가 증가할수록 시

력감소가 나타났으며8,16) 경사각은 눈의 회전 시 중심

으로부터 수직방향과 관계가 있었다8,13). 

Eoh and Shin의8) 연구에서는 안경착용자가 마스크를 

착용 시 마스크와 안경 상호 간의 간섭과 중첩으로 영향

을 미치며 그 결과 불편감과 밀착불량에 따른 누설, 안경

위치의 변화로 인하여 착용시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Eoh 등11)에서도 안경착용자에서 방진마스크를 먼저 

안정적으로 착용 시 불편감이 안경을 먼저 착용 할 때 

보다 높게 호소하였으며 물리적 불편감의 경우 코눌림, 

귀눌림, 흘러내림, 안경테의 헐거움 등과 시각적 불편

감으로 김서림, 시야가 흐려짐, 렌즈의 더러움, 어지러

움, 시야가 좁아짐 등 다양한 불편감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콘텍트 렌즈의 불편감 및 불편감 

발생 시 조치방법을 조사하고 안경착용자가 방진마스

크 착용 시 선제적 선호 및 조치방법을 파악하였다. 그

리고 단계별 안경 핏팅 항목에 따른 밀착계수(Fit 

Factor : FF)와 착용시력(Visual Acuity : VA)에 미치는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대상 및 기준선정

1) 콘텍트 렌즈의 불편감 및 불편감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는 콘텍트 렌즈와 안경을 모두 착용하는 총39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여러개를 체크하게 하였다2). 

2) 방진마스크와 안경을 동시착용 시 선제적 선택은 

콘텍트 렌즈와 안경을 모두 착용하는 총39명의 피험자

를 포함한 안경착용자 총19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방진마스크와 안경을 동시착용 시 불편감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참여자 대부분을 제외한 안전공학과 학

생 58명만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계획

한 실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위해 실험가능한 대학

생을 선정하였다.

4) 단계별 안경핏팅에 따른 밀착계수와 착용시력은 

비정상적인 눈의 이상소견, 얼굴 기형 그리고 사시가 

있는 자와 스크래치가 많은 안경착용자 4명을 대상에

서 제외하였고8) 최종 54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수염

을 완전 제거하였으며 구렛나루 및 얼굴부위에 상처가 

없는 상태였다.

5) Fig. 1처럼 보호구는 Y사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

크 중간크기 및 컵 형을 선정하였고 코 부분은 알미늄 

코팅처리가 된 코 클립이 있고 내측부분은 스폰지가 

부착되어있으며 면체에 고무줄로 구성된 머리끈 두 개 

및 배기밸브가 부착되어 있었다. 재질은 부직포이며 

크기는 가로 140 mm 세로 120 mm 높이(배기밸브포함) 

50 mm이었다11).

6) 선제적 착용 기준에서 방진마스크 선제적 착용은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 한 후에 안경을 착

용하는 것이며, 안경을 선제적 착용은 안경을 착용 후 

마스크 착용하는 순서를 말한다8). 

(a) The outside (b) The inside (c) A lateral

Fig. 1. Cup type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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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실험자마다 안경테 모양이 다르고 평소 안경 

핏팅 항목(OH, VD, PA) 값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마스

크 및 안경 둘 중에서 선제적으로 착용함에 따라 바뀌

는 안경 핏팅 항목(OH, VD, PA) 값을 변경되는 값으로 

정하고 이를 비율(ratio)로 계산하였고 90미만, 90이상

에서 110미만, 110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였다8,17,18).

8) 피험자의 개인별 시력이 각 각 모두 상이하여 평

소의 시력을 기준으로 정하고 방진마스크 및 안경을 

선제적 착용에 따라 변하는 시력을 변경시력으로 정하

였으며 이를 비율(ratio)로 계산하였다8). 즉, 시력은 개

인마다 기본시력이 다르기 때문에 시력의 변화를 기본

시력에 비교하여 값을 표현하였다.

2.2 실험방법 및 절차

1) 설문지 구성은 콘텍트 렌즈 착용 시 불편감, 렌즈

착용에 대한 불편감 발생 시 선제적인 조치사항, 방진

마스크와 안경을 동시 착용한 후 선제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확인하였고 물리적 및 시각적인 불편감이 발생 

시 선제적인 조치사항을 조사하였다11).

2) Fig. 2처럼 안경 핏팅의 대표항목은 광학중심점 

높이(Optical Center Height, OH), 정점간 거리(Vertex 

Distance, VD), 경사각(Pantoscopic Angle, PA)으로 선정 

후 피험자를 직접 측정자와 각도기,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8,10).

(a) Optical center height(OH)

(b) Vertex distance(VD) (c) Pantoscopic angle(PA)

Fig. 2. The actual measure of glasses fitting parameter.

3) 마스크와 안경의 중첩 및 간섭으로 광학 중심점 

높이는 안경이 위로 올라가서 동공 중심에서 안경테 

하부까지의 높이가 짧아진 90미만의 비율과 크게 움직

임이 적은 90이상 110이하의 비율 그리고 안경이 많이 

내려와서 동공 중심에서 안경테 하부까지의 높이가 길

어지는 110초과 비율로 구분하였고 정점간 거리는 렌

즈 후면과 눈동자의 거리가 짧아진 90미만의 비율과 

크게 움직임이 없는 90이상 110이하의 비율 그리고 렌

즈 후면과 눈동자의 거리가 길어지는 110초과 비율로 

구분하였으며 경사각은 측면에서 볼 때 안면과 렌즈 

전면의 각도가 작은 90미만의 비율과 크게 움직임이 

없는 90이상 110이하의 비율 그리고 안면과 렌즈 전면

과의 각도가 커진 110초과 비율로 구분하였다8).

2.3 밀착계수 측정의 기준 및 원리

1) 미국 TSI사의 호흡보호구 정량밀착도 시험기 

(Porta Count Pro+8038)를 이용하여 밀착계수(Fit Factor, 

FF)를 비교하였다(1). 기준에 따라 100이상인 경우를 

통과(Pass), 그 이하를 실패(Fail)로 정하였다8,11,19).

미국 TSI사의 Porta Count Pro+8038 매뉴얼에 의하면

연속 흐름 방식의 CNC(Condensation Nuclei Counting)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Fit Factor = Co/ Ci (1)

Co : 공기 중 농도

Ci : 마스크 내부 농도

Overall fit factor = n / (1/ff1 + 1/ff2 + ... + 1/ffn) (2)

ff : 각 동작 수행 시 밀착계수 

n : 동작의 수

CNC는 크기가 너무 작아 쉽게 감지할 수 없는 입자

를 감지가 가능한 크기로 늘리거나 나노 크기의 입자

까지도 측정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CNC는 공기 

중에 비산되는 에어로졸 핵에 알코올 증기를 가하여 

응결이 일어나면서 에어로졸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면 

레이져 빔을 이용하여 입자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샘플 유로(change valve)는 작동 스케쥴에 따라 외부공

기와 내부공기의 유로를 나누어주는 역할이며, 포화기

(Saturator)는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 ; IPA)이 

포화될 수 있도록 온도를 상승시켜주는 부분으로, 입

자샘플과 섞이는 곳이다. 

응축기(Condenser)는 일시적으로 온도를 내리며 이

소프로필알코올과 입자가 응축되고 검출기(Detector)는 

입자를 검출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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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actual experiment of quantitative fit testing.

2) Fig. 3처럼 밀착도 검사는 OSHA QNFT protocol의 

기준은 2분 29초로 4가지 동작이지만 좀 더 많은 6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6개 동작은 1번 정상 호흡

(Normal breathing), 2번 깊은 호흡(Deep breathing), 3번 

허리 굽히기(Bending over), 4번 머리를 좌우로 움직임

(Turning head side to side), 5번 머리를 상하로 움직임

(Moving head up to up), 6번 정상 호흡(Normal breathing)

등 6개 동작을 선택하였다(2). 아울러 6개의 동작을 평

균으로 산출하였고8,11,19) FF를 2회 반복 측정하였다. 평

균값으로 기록하였으나 대부분 첫 번째 FF와 매우 유

사한 값이 제시되었다.

2.4 시력 측정방법

1) 시력표는 Fig. 4처럼 한천석 시력도구표를 이용하

였으며 Fig. 5와 같이 5 m 거리에서 좌측 착용시력(left 

visual acuity ; LV)을 측정하였다. 

      

(a) An eyesight test chart (b) The actual experiment 
of an eyesight test

Fig. 4. Eyesight test.

2.5 통계분석

1) SAS ver 9.2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Overall fit 

factor 측정값은 단일변량 기술통계분석 Univeriate으로 

확인결과 대수 정규 분포함에 따라 기하평균(geometric 

mean : GM)과 기하표준편차(geomertirc standard deviation 

: GSD)로 구하였다. 유의성 검정은 모수가 적어 비모수통

계인 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0.05

로 하였다8,11,19).

2.6 IRB 신청 및 허가

1)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제외한 안전공학과 학생과 

안경착용자에 대한 안경 핏팅항목 계측과 밀착계수 및 

착용시력에 관한 사항만을 IRB신청 및 허가를 받았다. 

충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심의신청 및 허가

를 받았다. (승인번호 : CBNU – 201609 – BMSBETC 

– 354 – 01) 질병관리본부에서 생명윤리법 관련 온라

인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 교육과정 2.5

시간을 이수하고 충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

계획서 심의 신청서, 연구계획서, 생명윤리준수 서약

서, 교육 수료증, 설문지 등을 제출하였다. 

연구대상자 설명서에는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하며 참여의사를 밝히기 전에 본 연

구가 왜 수행되는지,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밝히도

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의절차안내, 설명문 및 동의

서를 안내 및 피험자가 직접 수령하게 하였다. 피험자

로부터 설문조사와 안경착용 후 3가지의 안경 핏팅 항

목의 계측과 밀착계수 및 착용시력 측정이 연구목적과 

방법으로 사용되며 피험자의 모든 정보는 반드시 기밀

이 유지되며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하였다 아울러 검증

되지않고 윤리상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않고 잠

재적 위험과 이익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이 없고 언제

든지 거부 및 중도 포기할 수 있었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연구 대상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190명 중 사무직 9명, 

화학물질 제조사업장 근로자 89명, 작업환경측정, 건강

검진, 보건관리기관에 종사하는 산업보건 전문가 30명, 

안전공학과 및 간호학과 대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최종 선정된 안전공학과 학생의 밀착인식조사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인식도가 제시되었다. 즉, 밀착검사의 

목적은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 78%, 밀착검사의 

필요성 88%, 매일 밀착검사의 필요성 88%, 안경과 마

스크를 동시 착용 시 주된 밀착불량요인을 ‘안경착용’ 

35% 등으로 제시하였다11). 불편감에 대한 우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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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전공학과 학생 총 54명이 참가하였고 안경착용자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평소 밀착계수와 

안경 핏팅 실험을 실시한 유경험자이며 전공수업과정

을 통해 호흡보호구의 종류, 올바른 착용방법 및 밀착

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지

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렌즈의 불편감 및 선제적 조치 

Table 1의 결과에서 콘텍트 렌즈 착용 후 불편감을 

및 선제적 조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콘텍트 렌즈 착용 후 불편감의 결과는 총 15가지, 71

건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건조감 17건(23.9%), 충

혈 15건(21.0%), 이물감 12건(16.9%), 안구통증 6건

(8.5%), 눈시림 4건(5.6%), 시야감소과 눈물흘림 각 각 

3건(4.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작열감, 눈부심, 가

려움증, 시력저하, 복시현상, 훌라현상, 각막손상 등을 

호소하였다.

Kim 등의20) 연구결과에서도 건조감, 충혈, 이물감 등

을 제시하였고 Choi 등의2) 연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조감 72.8%, 이물감 52.3%, 충혈 44.3%, 시력저하 

34.5%, 훌라현상 31.5% 순으로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사하였고 본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

났다. 또한, Kim 등의21) 연구에서는 콘텍트 렌즈 착용 

후 발생하는 불편감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안구

건조증은 유발요인으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총 부유분

진(TSP),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

(NO2), 담배연기와 같은 각 종 화학적인 요소, 세균, 

Table 1. Complaints according to contact lens wear and 
dealing with contact lens-related complaints

Classification N %

Complaints

Hyperemia 15 21.0

Ophthalmodynia 6 8.5

Dry sensation 17 23.9

Foreign body sensation 12 16.9

Dacryorrhea 3 4.2

Depression of visual range 3 4.2

Dazzling 4 5.6

The others 11 15.5

Total 71 100

Priority action
of complaints

Treatment in ophthalmic dinic 6 9.4

Stop wearing lens 13 20.3

Lens replacement optical shop's advice 4 6.3

Lens change 9 14.1

Use the drugs purchased at Pharmacy 15 23.4

Glasses wearing 17 26.6

Total 64 100

Virus, 곤충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 등을 제시하였다.

상기 결과 Table 1에서 콘텍트 렌즈 착용 시 불편감

에 대한 선제적 조치사항을 비교한 결과 ‘안경 착용함’ 

17건(26.6%), ‘인공누액 및 점안액 사용’ 15건(23.4%), 

‘렌즈 착용을 중단함’ 13건(20.3%), ‘렌즈교체’ 9건

(14.1%) 순으로 제시되었다. 결국 실제적으로 불편감이 

크게 발생하는 콘텍트 렌즈 착용보다 상기결과처럼 안

경을 선호하였다. 

이는 한국갤럽조사에서 조사된 결과 안경착용자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으며8) 일상생활 

및 작업장 등 안경착용자가 방진마스크를 동시에 착용

하는 상황이 차츰 더 많아질 것으로 추론 할 수 있었다.

3.3 방진마스크와 안경 중 선제적 선택

Table 2의 결과처럼 피험자 190명 중 99명(52.1%)이 

안경을 선제적으로 선호하였고 나머지 91명(47.9%)의 

경우는 방진마스크를 선제적으로 선호하였다. 

평소에 산업보건의 지식과 경험이 있고 측정, 검진, 

보건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산업보건종사자는 30

명 중에서 18명(60.0%)이 방진마스크를 선제적으로 선

호하였고 12명(40.0%)은 안경을 선제적으로 선호하였

으며 간호학과와 안전공학과 대학생의 경우는 학교수

업과정에서 산업보건에 대한 예방대책 및 호흡보호구 

착용 및 올바른 관리 등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수강

하여 62명중 40명(64.5%)이 방진마스크를 선제적으로 

선호하였고 22명(24.7%)이 안경을 선택하는 등 다소 

사업장 근로자와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Eoh 등의11) 연구에서는 안전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방진마스크와 안경을 동시 착용 시 불편함

을 호소하는 수준이 방진마스크 우선착용 시 93.1%, 

안경우선 착용 시 74.1%로 높은 불편감 호소하였다. 

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방진마스크와 안경 각 각

의 불편감이 발생하며 두 개를 동시 착용 시에는 그 불

편감이 가중 됨을 추론할 수 있고 또한, 방진마스크 우

선착용 시 안경 핏팅이 불안정하게 초래되어 불편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First Choice of the study subjects.

Classification
Mask first choice Glasses first choice

N % N %

Office workers 3 33.3 6 66.7

Workplace workers 30 33.7 59 66.3

Health professional 18 60.0 12 40.0

University students 40 64.5 22 24.7

Total 91 47.9 99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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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구결과처럼 불편감 발생 시 안경착용자가 방

진마스크 착용 시 선제적으로 어떤 행동과 조치를 취

하는 지 알아보았다.

3.4 불편감에 따른 선제적 조치 

Fig. 5와 6의 결과는 안경착용자의 방진마스크 착용 

시 물리적 및 시각적 불편감에 대한 조치사항을 비교

하였다. 그 결과 ‘호흡보호구를 우선적으로 착용함’ 19

건으로 가장 높았고 ‘불편함을 참음’ 14건, ‘호흡보호

구를 착용 하지 않음’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적 불편감에 대한 조치사항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안경을 올바르게 착용함’ 16건, ‘호흡보호구

를 착용하지 않음’ 15건, ‘렌즈를 착용함’ 10건, ‘불편

함을 참음’ 8건 순으로 나타났다. 

Fig. 5와 6에서 알 수 있듯이 불편함을 견디고, 호흡

보호구를 미착용하며 렌즈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는 

결과로 볼 때 유해 및 위험상황에 작업자의 노출을 초

래하며 콘텍트 렌즈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불편함

을 가중시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안경핏팅 항목 중 광학중심점높이, 정

점간거리, 경사각과 밀착계수, 착용시력 등의 연관성에

서 평균 밀착계수와 광학중심점 높이에서만 상관관계

Fig. 5. Usual action of physical complaints.

Fig. 6. Usual action of visual complaints.

가 있었다8). 안경과 방진마스크를 동시 착용 시 불편감

이 가중되었다11). 

이에 단계별 안경 핏팅 항목에 따른 밀착계수와 착

용시력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3.5 선제적 착용에 따른 밀착계수 비교 

단계별 안경 핏팅 항목과 밀착계수의 영향을 비교하

였다(Fig. 7~9).

Fig. 7에서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밀착계수

는 광학 중심점 높이의 비율 90미만이 35.9(2.7), 90이

상 110이하 36.6(2.2)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고 110

초과는 인원이 없어서 비교할 수 없었다. 안경을 선제

적 착용 시 밀착계수는 110초과가 44.2로 가장 높았고 

90미만이 23.7(1.9), 90이상 110이하가 15.0(2.7)이었으

나 110초과는 인원이 1명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110초과 비율은 제외하였다. 선제적 착용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방진마스크 

우선착용 p=0.671/ 안경 우선착용 p=0.332).

이에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단계별 동공중심

에서 안경테 하부까지의 수직 거리인 광학 중심점 높

이의 비율은 밀착계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

면,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움직임이 비교적 적은 90이

상 110미만의 비율이 다른 비율에 비해 밀착계수가 낮

게 나타났다. 즉 방진마스크 우선 착용 시에 안경 우선 

착용 시 보다 밀착계수가 높았다. 

정점간 거리가 밀착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Fig. 8에

서 제시하였다.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밀착계

수는 정점간 거리의 비율 90미만이 31.3(3.4), 90이상 

110이하 43.9(2.4), 110초과 34.7(2.3)로 90이상 110이하 

비율에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안경을 선제적 착용 

Fig. 7. Geometric means of fit factors for OH ratio according 
to first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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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eometric means of fit factors for VD ratio according 
to first choice.

시 밀착계수가 90이상 110이하에서 17.1(2.3)로 가장 

높았고 90미만이 16.7(2.9), 110초과 15.4(2.8)로 나타났

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방진마스크 

우선착용 p=0.602/ 안경 우선착용 p=0.571).

이에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단계별 렌즈 후

면과 눈동자의 거리인 정점간 거리의 비율은 밀착계수

에 영향이 있었다. 반면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밀착계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방진마스크를 선제

적 착용 시는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보다 밀착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경사각과 밀착계수의 관계를 Fig. 9에서 나타냈다.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밀착계수는 경사각의 비

율 90미만이 35.4(2.0), 90이상 110이하 41.1(2.6), 110초

과 34.1(3.2)로 90이상 110이하 비율에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밀착계수가 110초과에서 

18.0(3.3)으로 가장 높았고 90미만이 15.4(2.2), 90이상 

110이하가 17.0(2.6)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방진마스크

를 선제적 착용 시에서 90이상 110이하에서 안경을 선

제적 착용 시 110초과 경사각의 비율에서 밀착계수가 

높게 제시되었다. 우선순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방진마스크 우선착용 p=0.549/ 안경 

우선착용 p=0.607).

이에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단계별 측면에서 

볼 때 안면과 렌즈 전면의 경사각의 비율은 밀착계수

에 영향이 있었다. 반면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밀착계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방진마스크를 선제

적 착용 시는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보다 밀착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Fig. 9. Geometric means of fit factors for PA ratio according to 
first choice.

3.6 선제적 착용에 따른 착용시력 비교

선제적 안경 핏팅 항목과 착용시력의 영향을 비교하

였다(Fig. 10~12).

Fig. 10에서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광학 중심

점 높이의 비율 90미만이 93.9(1.2), 90이상 110이하 

93.0(1.1)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단, 110초과는 

한명도 나오지 않아서 비교할 수 없었다.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광학 중심점 높이의 비율 90

미만이 111.5(1.2), 90이상 110이하가 105.0(1.1), 110초

과가 100.0으로 나타났다. 단, 110초과는 1명 이었다. 

방진마스크와 안경 선제적으로 착용 시 모두에서 착

용시력은 광학 중심점 높이의 비율 90미만일 때 높게 

제시되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방진

마스크 우선착용 p=0.753/ 안경 우선착용 p=0.386).

Fig. 10. Geometric means of visual acuity for OH ratio according 
to first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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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eometric means of visual acuity for VD ratio according 
to first choice.

이에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단계별 동공중심

에서 안경테 하부까지의 수직 높이인 광학 중심점 높

이의 비율은 착용시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90미만의 비율에서 착용

시력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는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보다 착용시력이 낮게 나타났다. 

Fig. 11에서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정점간 거

리의 비율 90미만이 96.9(1.1), 90이상 110이하 93.7(1.1), 

110초과가 92.1(1.2)로 나타났다.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정점간 거리의 비율 90미만

이 103.8(1.1), 90이상 110이하가 106.7(1.2), 110초과가 

104.0(1.1)으로 나타났다.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는 정점간 거리의 비율 90이하에서 착용시력이 높게 

제시되었으나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착용시력은 정점

간 거리의 비율 90이상 110이하일 때 높게 제시되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방진마스크 우선

착용 p=0.815/ 안경 우선착용 p=0.557). 

이에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단계별 렌즈 후

면과 눈동자의 거리인 정점간 거리의 비율은 착용시력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울러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났다. 또한 방진마스

크를 선제적 착용 시는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보다 착

용시력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사각과 착용시

력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Fig. 12에서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경사각의 

비율 90미만이 91.9(1.2), 90이상 110이하 93.9(1.1), 110

초과가 95.4(1.2)로 나타났다.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경사각의 비율 90미만이 107.7(1.2), 90이상 110이하가 

106.2(1.1), 110초과가 103.2(1.1)로 나타났다. 

Fig. 12. Geometric means of visual acuity for PA ratio according 
to first choice.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는 경사각 비율 110초

과에서 착용시력이 높게 제시되었으나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착용시력은 경사각 비율 90이하일 때 높게 제

시되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방진마

스크 우선착용 p=0.856/ 안경 우선착용 p=0.562). 

이에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단계별 안면과 

렌즈 전면의 경사각 비율은 착용시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울러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났다. 또한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착

용 시는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 보다 착용시력이 낮게 

나타났다.

방진마스크와 안경을 동시 착용 시 발생하는 불편감

과 밀착계수와 착용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

구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Eoh 등의11) 연구에서는 안경착용자가 방진마스크 착

용 시 물리적 불편감은 마스크를 선제적 착용 시 150

건(92.6%), 안경을 선제적으로 착용 시 119건(92.2%)으

로 나타났고 시각적 불편감은 마스크를 선제적으로 착

용 시 119건(73.4%), 안경을 선제적으로 착용 시 102건

(79.0%)으로 불편감 모두에서 마스크를 선제적으로 착

용 시에서 높게 호소하였다. 또한 물리적 불편감은 코

눌림, 시각적 불편감은 김서림이 가장 높았다.

Eoh and Shin의8) 연구결과에서는 안경 핏팅 항목 중

에서 광학중심점높이와 정점간 거리는 마스크와 안경

을 동시 착용 시 선제적으로 착용에 따른 분포 변화를 

알 수 있었고(p=0.000)경사각은 우선착용에 상관없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404) 

선제적 착용에 따른 분포인원을 비교해보면 마스크 

우선 시 안경 핏팅 항목 모두에서 90이상 110미만 단

계 인원이 다른 단계에 비해 적거나 비슷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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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전반적으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안경 핏

팅이 변화하는 인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안경을 

선제적 착용 시에는 안경 핏팅 항목 중 광학중심점높

이의 경우 90이상 110미만의 단계의 인원이 다른 단계 

인원에 비하여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정점간거리와 

경사각의 경우는 광학중심점높이와 상이한 결과를 나

타냈다.

안경착용자가 방진마스크 착용 시에 개인별, 동작별, 

평균 밀착계수와 착용시력의 차이도 명확하게 발생하

였고 유의한 차이도 있었다(p=0.000).

하지만 안경 핏팅 항목 광학중심점높이, 정점간거리, 

경사각과 밀착계수, 착용시력 등의 상관분석 pearson 

correlation 결과 평균 밀착계수와 광학중심점 높이에서

만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oh의22) 호흡보호구 착용법 교육영향에 관한 연구

는 방진마스크를 선제적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밀착계수가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

면 안경을 선제적으로 착용하게 되면 안경 핏팅이 올

바르게 안정되고 상호 안경과 방진마스크가 간섭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진마스크가 많은 움직임이 발생

하여 밀착계수 상승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평균 밀착계수 값이 교육 전 5.6, 교육 후 33.7, 교

육 후(마스크 우선) 36.0, 교육 후(안경 우선) 16.6으로 

제시되었다.

Lee 등의23) 연구에서 안경착용자들은 군용 방독면 

착용 시 매우 불편을 느끼고 군인 등 특수한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의 경우 위급 상황에서 매우 어려움을 느

낀다.

Kwon의24) 연구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안경과 썬글라스, 마스크를 동시에 착용함으로써 김서

림, 시야확보의 어려움, 답답함, 흘러내림, 귀 당김, 축

축함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불편감으로 

마스크 착용 횟수가 감소하였다.

Kang의25) 연구에서는 소비자 20세~79세 남녀를 대

상으로 불편함과 요구를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얼굴 

돌리기, 흘러내림, 축축해짐, 답답함, 김서림, 시선가림, 

이물감, 말하기 불편함, 안경에 김서림 등을 제시하였

다. 특히 황사/ 미세먼지 차단마스크에서는 안경에 김

서림과 더워짐이 큰 불편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진마스크와 안경을 동시 착용 시 

발생하는 광학중심점높이, 정점간 거리, 경사각 등 단

계별 안경 핏팅 항목에 따른 밀착계수와 착용시력 값

의 결과에서 비록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진마스크와 안경을 우선 착용함에 따라 밀착수준과 

착용시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

다. 아울러 보호구는 불편함과 효율저하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착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의 

얼굴에 적합한 것을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였다26).

4. 결 론

본 연구는 콘텍트 렌즈의 불편감과 불편감 발생 시 

조치사항을 조사하고 안경착용자가 방진마스크를 착

용 시 선제적 조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아울러 단계

별 안경 핏팅 항목의 변화에 따른 밀착계수와 착용시

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콘텍트 렌즈에 관한 불편감과 불편감 발생 시 선

제적 조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15가지, 

71건의 불편감이 조사되었다. 불편감은 ‘건조감’ 17건 

(23.9%), ‘충혈’ 15건 (21.0%), ‘이물감’ 12건 (16.9%), 

‘안구통증’ 6건 (8.5%), ‘눈 시림’ 4건 (5.6%), ‘시야감소

와 눈물흘림’ 각 각 3건(4.2%) 순으로 나타났고 불편감

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안경 착용함’ 17건(26.6%), ‘인

공누액 및 점안액 사용’ 15건(23.4%), ‘렌즈 착용을 중

단함’ 13건(20.3%), ‘렌즈교체’ 9건(14.1%)순으로 제시

되었다(Table 1).

2. 방진마스크와 안경을 동시 착용 시 피험자 190명 

중 99명(52.1%)이 안경을 선제적으로 선택하였고 나머

지 91명(47.9%)의 경우는 방진마스크를 선제적으로 선

택하였다. 이는 사무직 근로자 9명중 6명(66.7%)이 안

경을 선제적으로 선택하였고 작업장 근로자의 경우도 

89명중 59명(66.3%)이 안경을 선제적으로 선택하였다. 

반면 산업보건종사자는 30명 중 18명(60.0%)과 간호과

와 안전공학과 대학생의 경우 62명중 40명(64.5%)이 

마스크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평소 교육의 

효과가 중요함을 의미한다(Table 2).

3. 방진마스크와 안경을 동시 착용 시 불편감 발생 

시 선제적 조치사항은 ‘호흡보호구를 벗어버림’과 ‘불

편함을 참음’ 그리고 ‘렌즈를 착용함’ 등의 의견이 제시

되었다. 이는 유해인자로부터 작업자의 노출을 초래하

며 콘텍트 렌즈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불편함을 가

중시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와 6).

4. 방진마스크 선제적으로 착용 시가 안경을 선제적

으로 착용 시 보다 높은 밀착계수가 제시되었다. 그 중

에서 방진마스크 선제적으로 착용 시 광학중심점높이

는 90~110비율에서 밀착계수 36.6(2.2)로 가장 높았고 

정점간거리도 90~110비율에서 밀착계수 43.9(2.4)로 가

장 높았으며 경사각 역시 90~110비율에서 밀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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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6)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ig. 7~9).

5. 안경 선제적으로 착용 시가 방진마스크를 선제적

으로 착용 시보다 높은 착용시력이 제시되었다. 그 중

에서 안경을 선제적으로 착용 시 광학중심점높이는 90

미만 비율에서 착용시력 111.5(1.2)로 가장 높았고 정

점간거리는 90~110비율에서 착용시력 106.7(1.2)로 가

장 높았으며 경사각은 90미만에서 착용시력 107.7(1.2)

로 가장 높았다. 밀착계수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Fig. 10~12).

따라서 방진마스크와 안경을 동시 착용 시 가급적 

불편함을 제거해야하며 불편감이 발생 시에 방진마스

크를 벗어버리는 현상이 발생되어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안경 핏팅이 고려된 마스크 착용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경과 마스크를 동시에 착용 시 불

편함이 최소화되는 혼합형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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